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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마튜는 마튜와 메리 바라쿠칼라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세례는 1948년 8월 10일에 

받았다. 여덟 명의 자녀 중 여섯 째였다. 1955년 4월 30일에 첫 영성체를 했는데 그 날을 

생애의 가장 행복한 날로 묘사했다. 안나는 1957년 12월 22일에 견진 성사를 받았다.  

본당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초등학교를 마친 뒤부터 선교 수녀가 되기를 갈망했다. 

고등 학교 교육을 마치고 선교사가 되고자하는 소망을 표현했지만 어머니는 이에 수긍하지 

않았다. 안나는 케랄라에 있는 수녀원이면 어디든 입회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하느님의 

개입은 안나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얼굴에 피부 알러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의 모든 희망과 갈망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느님은 얼마나 좋으신가! 의료적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그 해에는 수련소에 입소할 수가 없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노틀담 수녀들을 알게 되어 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서둘러 수녀들을 만나러 갔다. 안나는 

수녀들을 만난 지 10일만에 비하르의 파트나로 와서 1967년 6월 17일에 노틀담을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만들 준비를 갖추었다.     

수련기 양성 후 메리 신티아 수녀는 여러 곳의 노틀담 학교에 파견되었다. 비하르의 

무스구트리, 차티스가르, 뭉거의 분원 책임자 소임을 받기 전까지 수 년간 세심하고 

능력있는 교사였다. 수녀는 마이소르의 테레시아 대학과 부바네스와르의 지역 교육 

대학에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했다. 뭉거에 위치한 노틀담 아카데미 교장을 지내기도 했다. 

3년간은 마이소르 양성소에서 지원자들을 가르쳤다.  

임하는 모든 일에서 친절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씨를 갖추며 인내롭고 꼼꼼했던 메리 

신티아 수녀는관구 비서 책임을 맡기 위해 교육받을만한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인도에 막 

도입된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 작업을 끈기있게 배우면서 방갈로르에서 비서업무 교육을 

받았다. 수녀는 파트나의 성모 승천 관구에서 12년간 관구 비서 소임에 임했고 3년을 새로 

생긴 방갈로르의 성모 방문 관구에서 일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최선의 계획이며 목적인지를 알고 계신다. 메리 신티아 

수녀는 점차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지난 10년간 – 계속해서 모든 기능이 

쇠퇴하는 가운데 – 수녀를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찾아내곤 했다. 수녀는 고통속에서도 

너무나 참을성이 강했고 온유했으며 인내롭게 견뎌내었고, 우리는 수녀가 말없이 모든 

아픔과 불편함을 견디는 동안 이를 성모 방문 관구의 축복이라고 보았다. 수녀를 돌보던 

의사는 수녀를 두고 “살아있는 기적이자 천사”라 일컬었다. 우리 노틀담 수녀들은 수녀가 

건강했던 시절에 이루었던 공헌과 몸이 불편했던 쇠퇴기에 현존과 기도로 해 준 기여를 

감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랑하는 메리 신티아 수녀님,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